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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피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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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산이 일곱번 변할 때까지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남자가 뭐 그런걸 발라?” 하면서 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도 얼굴에 바르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0여년 전에 일본에서 관광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기도 추웠고 하늘도 맑지 않아서 별다른 생각 없이 후지산과 교토 일대를 도보로 다니면서 흥미로운 관광을 했었습니다. 일본 관광을  마치고 귀가를 했더니 얼굴이 따겁기 시작했고 2~3일 후에는 얼굴에서 껍질이 벗겨지기 사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살이 알아보게 늘었고 피부가 1주일 사이에 매우 노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5년은 더 늙어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한 개의 크림을 주면서 당장 아침 저녁으로 그 크림을 바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거져 얻은 크림이고 주시는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 크림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약 3일 후에 보니 제얼굴에서 훼손된 피부가 다 사라지고 팽팽한 피부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크림의 효과를 확신 하지 못했는데 저의 자녀들이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아버지의 얼굴에 생기와 탈력이 생기자 자녀들이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무엇 보다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노후에도 피부관리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양친을 잃었지만 노년기에 처한 아버지가 노쇄되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몹씨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저는 자녀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뜻에서라도 노후의 피부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후로 저는 피부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피부관리 크림은 재활 (Rejuvenating)크림 또는 재활력 (Revitalizer)크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친지들을 2개월쯤 못보다가 만나면 거의 모두가 제가 젊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그 중의 반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많은 분들로부터 얼굴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을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크림을 한국에 있는 70객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더니 그 분도 역시 좋아지는 피부를 느낄 수 있다는 호평을 했습니다. 자녀들과 주변 친지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얼굴 피부를 만들 수 있다면 크림을 바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라고 또는 나이가 들었다고 곱게 늙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신체의 노화를 누가 막겠습니까마는 노화의 속도는 분명히 늦출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인 타운에서 성업중인 화장품 가게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 한 시간이 작장근무시간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가게를 방문하여 화장품을 사가시는 분들은 거의 모두 중년을 지난 여성분들이었습니다. 화장품이라고 하기보다는 피부관리 제품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노인이 화장을 하여 우아한 모습을 지니는 것도 좋은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여성들은 60세 정도만 되어도 립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여성들은 80세가 되어도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입스틱을 환하게 바르고 다니는데 그런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연세드신 한인들께서도 남녀를 막론하고 피부관리도 잘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화장도 멋지게 하시는 것이 주위를 밝게 한다고 믿습니다. 우선 자녀들에게 노쇠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것보다 피부를 잘 가꾸어서 자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피부도 가꾸시고 화장도 멋지게 하시며 화려한 의상도 입으시면서 노후를 명랑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

